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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노숙인 지원 시설인 ‘다시

서기희망지원센터’에 ‘아리수 무료 자판기’ 를 설치했다고 밝혔다.

○ ‘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(중구 통일로 13)’는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노숙인

지원 시설로 거리 노숙인들을 위한 자활·재활시설 입소 연계, 임시 주거

제공, 일자리 및 의료 지원,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.

□ 서울시는 폭염대책 기간 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쪽방촌, 노숙

인들에게 매년 병물아리수 10만 병을 지원해 왔다.

○ 지난 여름에도 ‘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’에 병물아리수 3만 병을 지원했으며,

지난 8월 폭염기간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자원봉사단인 ‘아리수 동행

단’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전달하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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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 위한‘아리수 무료 자판기’설치 

- 서울역광장부근위치한 ‘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’에설치…24시간언제든지이용가능

- 노숙인지원센터 자판기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노숙인 시설, 쪽방촌 등 확대 설치 검토

- “앞으로도 최고 품질 아리수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 동행 서울 실현에 앞장설 것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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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‘아리수 무료 자판기’ 운영을 통해 기존에는 지정된 시간에 줄을

서서 물을 받는 불편함과 기다리는 동안 외부 시선을 의식할 필요

없이 원하는 시간에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.

○ ‘아리수 무료 자판기’는 350㎖ 병물아리수를 제공한다.

□ 시는 우선 노숙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아리수 자판기를 시작으로 이용

현황을 고려해 노숙인 시설,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‘아리수 무료

자판기’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에 따라 2019년도부터

각종 재난 및 단수 상황을 대비해 병물 아리수 비축하고, 제한적으로

공급하고 있다.

○ 병물 아리수는 1회용품 사용량 감축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

2018년 페트병 중량을 19그램에서 14그램으로 26.3% 경량화했

으며, 2020년부터는 라벨을 없애고 분리배출이 쉽도록 디자인을

개선한 바 있다. 지난해부터는 기존 제조 일자 등 표기에 잉크를

사용하지 않는 레이저 날인 방식 도입했으며, 올해는 재생원료

30% 용기를 도입했다.

□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“아리수는 서울 시민의 ‘생명수’라는

철학으로 겨울철에도 취약계층에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

‘아리수 무료 자판기’를 설치했다.”라면서 “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수돗

물 아리수를 필요한 곳에 제공해 동행 서울 실현에 앞장서겠다.”라고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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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병물 아리수 무료자판기 설치 사진


